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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이 있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다. 이 두 교회는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었기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을까?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
찬을 받았다. “적은 능력”이란 적은 믿음이나 적은 헌신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랬다면 그
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은 능력이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는 심히 약한 교회이야”라고 할 정도로 교인 수도 적고, 교인들이 가난하여 교회 재정도 심히 약하고, 
그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도 없는 교회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것이다. 왜 칭찬을 받은 것인가? 그런 적은 능력에도 불구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취하는 태도와 삶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 에누리하고 파는 것은 우리의 신
앙이 아닌가! 예수님도 배가 따뜻한 다음에야 믿지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
는가!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빌라델비아 도시는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요충지였다. “아시아로 가는 관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로마의 정치, 문화의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영향을 많
이 받고, 예수님이 없는 문화와 종교, 사회적 도전과 유혹을 받는 교회이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 “사
단의 회”라 불리우는 자칭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도 있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유
대인이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시켰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회당에도 참석치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로마 당국에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였
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였다. 특히 주후 17년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로마 황제
의 도움으로 도시를 재건하여 그 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된 도시였다. 그러니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어
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비록 못 먹고 못 사는 일이 있더라도 적은 무리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
하신 것이다. 소수의 몇 명만이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의 교회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듯이 그토록 자기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토록 핍박하고 완악한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고 교회의 파워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우
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인 수나 넉넉한 재정이나 거대한 건물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과 
경력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적은 능력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핑계만 늘어놓는 우리들은 
아닌가! 오히려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칭찬과 불신자들에게 도전과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
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